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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데이터처는 농업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자료, 
위성영상 등을 결합하여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

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□ 2026.5.20., 한국농업신문 ｢국가데이터처 시대, 농업통계 정확성부터 높여야｣

제하의 기사에서

○ 농업통계의 정확성 논란 사례로 2020년 쌀 생산량과 예상생산량과의 차이,

2020년 양파재배면적과 2021년 조생양파 재배면적의 농촌경제연구원

관측결과와의 차이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.

○ 또한, “농식품부가 2008년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20종이었으나,

2020년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에 그쳤다”라고

보도했습니다.

< 국가데이터처 입장 >

□ 2020년 쌀 예상 생산량(9월말)과 최종 쌀 생산량(10월말) 간 차이는 두

자료 산출 기간 특별히 태풍이 발생하여 차이가 크게 난 것입니다.

○ 2020년의 쌀 생산량 차이는 3.5%이었으나, 2020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의

생산량 차이 평균은 0.8%입니다.

□ 국가데이터처의 농업면적 및 농작물 생산통계는 승인통계로 공식통계

이며,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자료와의 차이는 조사목적, 조사방법 등으로

인한 것으로 조사기관의 표본에 따라 통계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
○ 표본오차는 국가포털통계(KOSIS)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

□ 2008년까지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는 20종이며, 현재

12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
* 타조사와의중복등으로7종폐지, 2종이관, 1종통합, 2종신규(귀농어·귀촌인통계, 북한벼재배면적)



□ 국가데이터처는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조사방식 도입,

위성영상을 활용한 면적조사, 현장조사에서의 농업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

노력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농업 관계부처(농식품부, 농촌경제연구원 등)와의 적극적인 협업을

통해 행정자료(농업경영체 등록정보, 공익직불 신청자료 등)와 위성영상

등을 결합하여 농업통계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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